
[보도자료]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2020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2020. 7. 16.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최한 ‘2020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증장애인 위한 맞춤 일자리 등 장애인 고용 촉진에 두 팔 걷어
차별없이 기회 제공하고, 장애인 맞춤 일자리 더 많이 만들 것

2020. 07. 16. 서울 —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최한 ‘2020 장애인 고용촉진 대
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근로자, 업무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우
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차별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의무 고용률을 넘어선 412명의 장애인 직
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을 통해 맞춤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현장근무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직원도 집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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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는 “장애인들에게 차별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개발을 통해 맞춤 일자리를 만
드는 등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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